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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more practical subsequent research by identifying 

research areas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research trends. 

For this study, 117 journals domestic journal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0 were 

selected using the keyword, ‘sustainable fashion’. With the research materials, six top 

keywords, ‘zero waste’, ‘sustainability’, ‘eco-friendly’, ‘upcycling’, ‘recycling’, and ‘ethical’, 

were derived. The research status was examined by year, keyword, keyword and year, and 

research topic.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oking into the studies by year, 

it was found that research on sustainable fashion increased in general. Compared to 2010, 

the research tripled in 2020, and it was found to have increased steadily from 2018. 

Second, regarding the research by keyword, eco-friendly was the most common. It can be 

seen that research tended to focus on recycling or eco-friendliness before, but in later 

material design development was heading towards upcycling. Third, concerning the 

research by topic, case studies were found the most before, but research on design 

development tended to increase recently. Based on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area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that need more research will be investigat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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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부터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은 1980년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처음 언급되

었고, 이후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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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

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

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문제로 시작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처럼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발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영역을 늘 지적받아온 패

션산업은 다양한 정책이나 시도가 필요하다. 소

비자들은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약 60% 더 많

은 의류를 소비하였지만 착용 기간은 절반에 불

과했다. 증가한 소비는 쓰레기로 이어져 2014년에 

1,046만 톤의 의류가 미국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

졌다. 의류 소비의 증가는 폐기물을 만들고 결국 

환경오염,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비윤리적 

생산방식이라는 부정적인 루틴을 만들어갔다. 

  이에 2019년 8월에 열린 G7 정상회담 주간에 

32개 세계적인 패션기업들이 ‘패션 팩트(Fashion 

Pact)’을 발표하였다. 이는 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

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패션기업

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을 넘어 윤리적인 생산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지속가능 캠페인

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Whomademyclothes가 

2019년 9월 기준 51만 1000건의 게시물이 달려있

으며, 구글 트렌드 통계에서 ‘지속 가능 패션’이라

는 단어가 몇 년간 상승선을 그리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장남경(2020)의 연구에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패션트렌드 상위 10개 용어에 ‘친환

경’이 있음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가능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오브 패션과 컨설팅 회

사 매킨지는 2019 리포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42%는 구매 전 상품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

지 알길 원한다”라고 하였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75%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이라면 비싼 값

을 주고라도 구매할 의지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 

  영국의 패션 스쿨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s)은 2019년부터 ‘바이오디자인’ 과정

을 신설하였고, 암스테르담 패션 인스티튜트

(Amsterdam Fashion Institute)는 2018년 ‘패션의 

선한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과 웰빙을 행하

는 중심’으로 교육 방침을 세웠다. 영국 런던예술

대학의 지속가능 패션연구센터는 2008년 설립 이

래 패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

법으로 기업, 소비자, 교육까지도 지속가능한 패

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 패션의 중요성과 관심이 

더해가는 가운데 연구동향 분석은 디자인 분야에

서 지속가능 패션의 현재 연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지속가능 패션의 

연구동향 선행연구(최해주, 2016; 최영현, 이규혜, 

2020; 이혜림, 마진주, 2020)는 3편이지만 이혜림

과 마진주(2020)의 연구는 영국 런던예술대학의 

지속가능 패션연구센터의 연구 및 프로젝트 사례 

고찰로 이는 특정 기관의 연구사례를 분석한 것

으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국내 학술연구

에 대한 연구동향은 2편으로 볼 수 있다. 최해주

(2016)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특정 학

술지의 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분

석된 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19편으로 나타났다. 

최영현과 이규혜(2020)의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윤리적 패션 연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동

향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고 연구대상이 한

정적이고, 윤리적 패션으로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지속가능 패션에 관련된 연구는 물론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분야의 차별화된 연구동향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 

패션이 패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연구 기

간에 비해 동향 분석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국내 학술 연구 동향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연구를 시기별, 키워드별, 연구 주제별로 세분화

하여 그 흐름을 알아보고,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분야별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

여 이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

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

년까지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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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로, 향 후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개

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Ⅱ. 문헌연구

1. 연구 방법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대표 키워드를 찾아 자료를 검색하

였다.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해서 모든 논문이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쓰

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대표 

키워드 선정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하였다.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특정 학회지가 아닌 RISS 전체를 대상

으로 하여 더 많은 양의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검색의 세부 조건은 2010-2020년 사이의 국내 학

술논문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문확인이 

가능한 KCI 등재 논문으로 하였다. 

  논문 검색 키워드 추출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

인’으로 검색된 논문 136편의 논문 중 중복되는 

논문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 등을 정리하여 

최종으로 56개의 논문을 통하였다. 56개의 논문

의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 총 79개의 키워드가 추

출되었고 5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인 ‘지속가능 패

션(디자인)’,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윤리적 패

션’, ‘업사이클’, ‘재활용패션’을 키워드로 선정하였

다. 선정된 각각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총 

574편으로, 여기서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한 256편

의 논문을 연구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바탕으

로 디자인, 마케팅, 기타로 분류하여 디자인 분야 

117편으로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을 연도별, 키워드별, 연구주제

별로 나누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별 동향은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디자인 분야를 디자인 개발, 디자인 사례

연구, 미적특성으로 분류하였다.  

2. 키워드별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정립되고 연구되어온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연구를 위한 주요 검색 키

워드들에 대한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1) 친환경 패션(eco-friendly fashion)  

  친환경이란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생태계

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과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와 

자연 친화가 통합된 개념이다. 생태순환의 원리

를 따르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친환경 패션

제품이란 제품의 원재료와 생산 과정, 그리고 생

산 시 나오는 폐기물 처리까지 친환경적으로 진

행되어 제작된 제품을 의미한다.

  김민경과 유지현(2011), 신상무와 임유라(2021)

의 연구에서 정리한 친환경 제품의 기준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원재료, 생산 및 제작, 폐기 및 재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재료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공정으로 생산된 유기농 소재, 친환경 

신소재, 재활용 소재 등을 사용하거나, 자투리 원

단이나 이미 사용된 상품을 재활용하는 제품이다. 

생산 공정은 물론 노동 환경 또한 환경과 인간을 

보호하는 제품으로 제품 착용 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생산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폐기 시 미생물 분해, 생분해되어 오염을 최소화

하는 제품이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패션기

업에서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친환경 디자인은 환경친화적(environment- friendly), 

에코(eco) 디자인, 친환경 제품 등으로 언급되며 일반

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로 인식되었으며, 패션에서

의 친환경은 일시적인 트렌드나 잠시 유행하다 사

라질 문화가 아닌 생산자, 디자이너, 소비자가 모

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

리 잡았다. 지금까지의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복에 관한 연구,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해외 브랜드 분석을 통한 색

채 배색 연구, 에코 패션연구를 연도별로 디자

인 요소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디자인 연구 동

향을 파악한 연구 등이 있다. 

2)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 

  과거에는 환경문제에만 초점을 둔 환경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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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관련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환경뿐 아

니라 노동이나 인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공

정무역, 소비의 절제, 기부 행동 등 다양한 분야

로 연구 주제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

러 패스트 패션이 대두 되면서 더 많은 환경문제

와 인권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러한 문제점은 

의류 산업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2013년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고로 수

면 위로 올라왔다. 

  윤리적 패션은 생산자인 기업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공동체를 같이 고민하고 

원자재부터 생산자의 안전과 판매의 합리적인 경

로까지 생각하여 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윤리적 패션의 사회적 역할

은 기업윤리, 디자인 윤리, 소비 윤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소비 윤리는 소비자 의식의 변화로, 소

비자가 본인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생산 제품에 관

심을 가지고 제품에 담긴 가치를 인정하고 소비

하는 것이다. 

  Harrison et al.(2005)은 윤리적 소비를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비윤리적 기업제품의 불매 행동, 

윤리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구매 시 윤

리적 정보를 활용하는 구매, 소비자들의 윤리적 

요구를 고려하는 기업에 제품을 구매,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윤리적 패션

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로 특

히 현시대의 최대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가

치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하며 기업에게 사회적 책

임과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 2018년도 한국패션

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들의 

절반 이상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구매 의사를 

밝고, 90%이상 지속가능 패션을 추구하지 않는 

브랜드를 거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윤리적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

동에 대한 행동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매출 확대와 이미지 제고의 수단

을 넘어 패션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까지 진행되어 온 윤리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윤리적 패션 사례연구, 비건 패

션 디자인 분석연구, 상품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윤리적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도출한 연구 등이 있다. 

  

  3) 재활용 패션(recycle fashion) 

  재활용은 다시 활용하는 상태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버려지는 자원, 폐품 등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

활용에서 주장하는 3R 운동이란 감소(Reduce), 재

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는 재생(Regeneration), 재충전(Refill)이 추가

된 ‘5R 운동’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활

용 산업은 유럽 등 해외에서 이미 90년대부터 각

광 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꾸

준히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분

야이며, 아울러 버려질 자원이 새로운 가치를 지

닌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환경적‧경제적 

의의가 크다. 패션에서 리사이클은 과거 중고의

류나 수집을 통한 재사용의 의미가 강했다면 이

제는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여 의류를 만드는 신

소재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프라다는 폐기물을 이용한 소재인 ‘에코닐

(Econyl)’을 개발하여 브랜드의 시그니처 가방과 

의류에서 ‘리나일론(Re-Nylon)’ 컬렉션을 진행하

였고, 버버리도 에코닐을 사용한 컬렉션을 발표하

였다. 인디텍스 또한 2025년부터 의류 생산에 들

어가는 원자재를 100% 지속 가능한 소재만 사용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과 사용이 진

행되고 있다. 2021프리뷰인서울(PIS) 전시에는 국

내외 섬유·패션업체 221개사가 참가하였고, 리

사이클 섬유를 전시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코

오롱 나일론’은 아쿠아필(AQUAFIL)의 재생 나일

론 ‘에코닐(ECONYLE)을 사용해 코오롱스포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단으로 탄생시켰다. 코오롱스포

츠는 리사이클 소재 개발로 1톤이 생산될 때마다 

7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약 6만5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

였다. 스파오(SAPO)는 터키산 친환경 원단 이스코

(ISKO)와 키파스(KIPAS) 원단을 사용한 리사이클 

데님을 출시하였고, 블랙야크는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모은 ‘플러스틱 컬렉션’을 선보였다. 플러

스틱 컬렉션은 K-rPET 재생섬유가 적용되었고, 아

이템에 따라 각 제품당 500㎖ 기준으로 최소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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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최대 30개 이상의 페트병이 재활용됐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재활용은 단순한 재사용의 

디자인 개발에서 벗어나 소재의 재생, 재사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활용 패션

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폐플라스틱, 폐현수막 재

활용 연구, 재활용 패션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표현기법과 디자인 특성 도출에 관한 연구가 있다. 

4) 업사이클 패션(upcycle fashion)

  업사이클은 1994년 독일의 디자이너 라이너 필

츠(Reiner Pilz)가 소개한 용어로 ‘Upgrade+Recycle’

의 합성어이며, 리사이클이 제품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의 의

미라면 업사이클링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재활용 

대상의 가치를 보다 상승시키는 디자인 행위이다. 

리사이클하는 차원을 넘어 가치 상향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이때, 디자이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유진 외(2016)의 연구에

서도 알 수 있듯 업사이클링의 핵심 요소는 디자

인으로 같은 기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도 디자인의 

가치는 브랜드의 이미지 이자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에너지 고갈과 환

경파괴의 해결방안으로 폐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이 중요시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개선과 

자원 절약과 더불어 지속적인 상업적 가치까지 기

대할 수 있는 ‘beyond  product’의 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선행연구로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유형화 연구,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업사이클의 특성 연구,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데님과 폐가죽을 활용한 작품 제작 연

구, 표현 기법연구와 디자인 특성 연구가 있다. 

5) 제로웨이스트 패션(zero waste fashion)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봉제공장에서 배출하는 

원단 조각을 하루 평군 400T에 달하며 연간 14만 

6000톤에 달한다고 한다(김건희, 2013). 패션에서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은 원단 폐기물이 나오지 않

도록 하며 최소한의 양의 원단 쓰레기를 내보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 전 단계에서의 제로웨

이스트 패션은 제로웨이스트 패턴 디자이너가 주

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패턴 메이킹 과정을 중

심으로 버려지는 원단 없는 디자인을 실현한다. 

제로웨이스트는 마킹 과정에서 원단을 퍼즐처럼 

재배열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인 퍼즐 커팅

(puzzle cutting), 줄리안로버츠(Julian Roberts)가 

고안한 서브트랙션 커팅(subtaction cutting), 패턴 

작업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폴트 커팅(fold 

cutting)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로웨이스트 특성과 어울리는 요소와 제로웨이

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 제작까지 진행한 연

구, 제로웨이스트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 연

구,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 사

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과 및 논의

1.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관련 연구 현황

1) 연도별 연구현황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연도별 연구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 6편, 2011년 9편, 2012년 9편, 2013년 

8편, 2014년 8편, 2015년 11편, 2016년 11편, 2017

년 10편, 2018년 13편 2019년 14편, 2020년 18편

으로 전체 연구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세이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연구가 3배나 

더 이루어져 연구가 갈수록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2018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연구가 

10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 지속가능 패션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지속가능 패션의 연도별 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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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 패션 키워드별 연구현황 <그림 3> 키워드의 연도별 연구현황

2) 키워드별 연구 현황

  키워드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친환경 패션은 

40편(34.2%), 업사이클 관련 연구는 21편(17.9%),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는 19편(16.2%), 제로웨이스

트 17편(14.5%), 윤리적 패션 관련 12편(10.3%), 

재활용 관련 연구 8편(6.8%)으로 친환경, 업사이

클, 지속가능성, 제로웨이스트, 윤리적, 재활용 패

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때 지속가능성은 

특정 분야로 분류가 어렵고 지속가능 패션의 전

체적 내용을 다루는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이 결

과를 보면 친환경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재활

용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성 19편의 연구는 디자인 개발 3편, 미

적특성 연구 4편, 디자인 사례연구 12편으로 나타

났다. 업사이클링은 총 21편으로 디자인 개발은 9

편, 사례연구는 10편, 미적특성은 4편으로 나타났

다. 재활용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 개발이 7편, 사

례연구 5편으로 총 12 편의 연구가 있다. 제로웨

이스트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총 17편으로 

디자인 개발 10편, 미적 특성 2편, 사례연구 5편

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는 총 12편으로 디자인 개발 2편, 사례 분석 연구

가 10편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에 관한 연구는 디

자인 개발은 10편, 디자인 사례 분석 연구 21편, 

미적특성 분석 연구 9편으로 총 40편으로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나타났다. 

  친환경 연구는 다른 키워드들에 비하여 색채와 

소재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재 관

련 연구 15편 중 12편이 친환경에 나타나 소재 연

구는 친환경 분야에서 월등하게 높게 이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색채 관련 연구는 총 3편 모두 친

환경 분야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났고 2010년과 2012

년에만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키워드 연도별 연구 현황 

  키워드별 연구현황을 연도별로 나누어 지속 가

능 패션 디자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전체

적인 연구는 상승세이며, 친환경 연구는 줄고 지

속가능성 키워드는 후기로 갈수록 더욱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 연구에 소재 연구가 많이 보였는데, 최근

에는 소재 연구가 재활용 키워드에서 많이 나타나

고 있다. 둘째, 환경문제에서 시작한 지속가능은 

과거에는 친환경으로 아우러져 나타났지만, 이제

는 환경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를 담아가

며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넓은 영역을 지칭하는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로 

연구와 키워드가 흘러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활용 연구는 리사이클이나 리폼의 형태로 

2010년 이후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지

만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활용 연구의 흐름이 폐플라스틱, 리 나일론 등

의 신소재 개발의 형태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리폼이나 재활용 디자인 개

발은 점차 디자인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업사

이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업사이클 디자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에서 알 수 있다. 

  윤리적 패션과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연구는 

2015년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 윤리적 

패션 네크워크에 따르면 2015년 UN총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윤리적 패션연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볼 수 있다. 



국내 학술 연구에 나타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연구 동향 79

- 79 -

<그림 4> 연구 주제의 연도별 연구현황 <그림 5> 연구 주제별 키워드의 연구현황 

4) 연구 주제별 연구현황 

  연구대상을 연구 주제별로 나누어 그 동향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분야는 디자인 개발, 디자인 사례연구, 미적 

특성 3가지로 나누었다. 세부분야를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제목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는 직접 연구 내용을 읽고 연구가 전체적으

로 치우친 연구 방향 쪽으로 그 주제를 분류하였

다. 디자인 개발은 실제 작품을 제작한 경우와 디

자인 제안만 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분야가 두 가

지 이상 결합 된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 주제를 

다루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미적특성

과 사례연구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 

연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주요

하게 다루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 패

션 디자인 분야를 연구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디자인 개발 36편, 디자인 사례분석 연구 

61편, 미적특성 20편으로 사례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연구 주제 연도별 연구

현황<그림 4>과 연구 주제별 키워드 연구현황<그

림 5>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적특성과 사례연구는 연구 편수의 큰 변화 

없이 연도별로 나타났으나 디자인 개발은 연구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

직은 해외 패션 시장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사례분석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디자인 개발연구를 

함께 보면 2015년부터는 디자인 개발 연구가 꾸

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연구 편수가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사례개발 연

구를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된다.

  윤리적 패션은 사례연구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윤리성이 디자인 개발이나 미적 특성보다는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야 하는 키워드의 특성

으로 생각된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 연구주제별 선행

연구 분석

1) 디자인 개발 연구

  디자인 개발 분야는 실제로 작품을 제작한 경

우와 제작 전 디자인 스케치나 도식화까지 제안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6편의 연구 중에서 디

자인 제안까지만 한 연구는 모두 6편으로 그 비중

이 높지는 않았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업

사이클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지만 비중으로 

보면 제로웨이스트와 재활용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로웨이스

트의 경우 분석대상이나 사례가 제한적이고 사례 

조사연구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패턴을 보여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다 보

니 작품제작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 연도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2011 1편, 

2013년 3편, 2014년 1편, 2015년 3편, 2016년 2편, 

2017년 6편, 2018년 7편, 2019년 6편, 2020년 6편

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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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속가능 디자인 개발 선행연구 분석 

저자 연구 제목 디자인 특성 디자인 표현 방법

김동욱

최정화

(2017)

생성의 철학적 사고관을 토대로 

한 디지털 패션 텍스타일의 

표현 특성 및 디자인 개발

연속적 유동성

예측불가능성
점, 선, 면  

허진영

김혜연

(2017)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체의 

방법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탈 경계성,

희소성,자원의 순환성

믹스 앤 매치, 전위, 레이어링, 

제로웨이스트, 기능의 전환

이연지, 

엄소희

(2018)

업사이클 데님 패션의 특성 및 

디자인 개발 연구

환경성 독창성, 심미성, 

가용성,  전환성,  해체성,  

희소성

해체, 데페이즈망, 콜라주, 

아상블라주, 이어붙이기, 

덧붙이기, 엮기, 올찢기, 겹치기

허진영

(2019)

잉여 원단을 활용한 업 

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연구

제로웨이스트, 해체와 재구성, 

믹스앤 매치, 전환, 레이어링
이어붙이기, 절개하기, 덧붙이기

허진영 (2020)
해체주의 발상 방법을 적용한 

업사이클링 셔츠 디자인

전위, 해체와 재구성, 

레이어링, 믹스앤 매치

이어붙이기, 주름잡기, 절개하기, 

덧붙이기 

연주현

박주희

(2020)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개발연구: 

래;코드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단순함의 특성,

미완성의 완성, 불균형의 균형, 

위치의 재편성

형태의 겹침, 왜곡, 결합, 분할 

및 부분의 강조

5).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연구는 6편, 

업사이클링 연구는 8편, 제로웨이스트는 10편, 재

활용은 3편, 친환경에 관한 연구가 6편, 윤리적 2

편으로 나타났다(그림 6). 

  철학자 4인의 철학을 통해 생성의 철학적 특

성을 분석하고 생성에 대한 사관을 정리해 디

자인을 제안한 연구, 브랜드 래;코드의 디자인

을 분석하여 이브닝드레스를 개발한 연구, 업

사이클 데님을 활용한 의상 제작 연구 등 디자

인 특성과 표현기법을 고찰하고 작품을 개발하

였다. 이외에도 해체주의와 업사이클을 연결시

킨 디자인 개발, 유아복 개발, 웨딩드레스 개

발, 옥수수 전분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 연

구 등이 있다. 업사이클링 연구는 7편으로 폐 

니트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아이템 개발연구와 

웨딩드레스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제로웨이스

트는 종이접기, 칠교놀이와 한국전통 보자기 

끈의 특성을 제로웨이스트와 접목한 디자인 개

발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 (표 1)과 같다.

2) 사례 분석 연구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 사례 분석 연구를 살펴

보면, 분석의 대상이나 범위를 특정한 디자이너나 

브랜드에 맞춘 연구, 특정 의류에 맞춘 연구로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류된 사례연구는 61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편, 2011 6편, 2012 7

편, 2013년 2편, 2014년 3편, 2015년 6편, 2016년 

5편, 2017년 4편, 2018년 6편, 2019년 7편, 2020년 

10편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연구는 11편, 업

사이클링 연구는 10편, 윤리적 10편 제로웨이스트

는 5편, 재활용은 4편, 친환경에 관한 연구가 21

편으로 나타났다. 

  특성 의류 분야인 니트 디자인의 지속가능성 

경향에 관한 연구는 2편이며, 디자이너 연구는 마

린 세르, 마틴 마르지엘라, 이세이 미야케, 크리스

토퍼 레번과 국내 디자이너 임선옥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제

로웨이스트 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기법을 분석하

는 연구, 제로웨이스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7인

의 작품을 분류하여 각각의 디자인 특성과 구성

의 특성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재활용에 관한 

연구는 자원순환이나 리 디자인의 개념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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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속가능 패션 사례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구 제목 사례 분석 내용 및 결과

김현주  

나현신

(2015)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사례 연구

• 환경적 친화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 측면으로 지속가능 패션

의 카테고리 유형화: 리디자인 패션, 빈티지 패션, 오가닉 패션, 비건 

패션, 가변적 패션, 감량 패션, 윤리적 슬로건 패션

오유진

윤정아 

이연희 

(201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사이클 디자인의 표현 

방법과 기법

• 업사이클 표현 방법: 

  해체와 재구성, 데페이즈망, 아상블라주, 콜라주

유홍식 

(2017)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패션제품 개발 유형 연구

• 자원 순환사례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자원낭비 감소, 지구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증가, 경제적 가치 창출, 재소유 문화의 확산, 윤리적 소비

김미현 

(2019)

윤리적 패션으로서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특성: 윤리적 생산, 공정무

역, 사회적 가치 제공, 공동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이

익 창출, 환경보호 운동 리사이클, 천연소재 사용

안민희 

주보림 

(2019)

패션디자인의 윤리적 지향 

가치의 범주화

•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지향 가치 사례연구: 사회 중심적 가치, 환경 중

심적 가치, 문화 중심적 가치

김소라

(202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컨셔스 패션

• 컨셔스 패션의 특징:

친환경 소재 개발, 재사용 극대화, 소비자의 가치 변화와 참여를 위한 

홍보, 공유의 확장과 순환주기의 장기화

유해민 

전재훈 

(2020)

재료 및 기법의 특성에 

기반하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연구

• 리디자이닝, 리컨스트럭션, 핸드크래프팅 업사이클 기법 

•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유형을 재료별 및 기법별 특성: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리디자이닝,

포스트-컨수머 기반의 리디자이닝,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포스트-컨수머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기법,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기법,

프리-컨수머 폐기물기반의 핸드크래프팅 기법

는 사례를 의류보다는 가방이나 잡화 등의 사례

를 위주로 연구하였다. 윤리적 연구는 비건 패션

이나 디자이너의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윤

리적 소비 등 공생, 공유 등을 주제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로 디자이너

는 스텔라 매카트니였으며, 기업의 경우는 

H&M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패션 관한 사례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미적 특성 분석 연구

  미적 특성 분석으로 분류된 연구들은 디자인적 

특성,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분류된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20편으로 연도별

로 살펴보면  2010년 1편, 2011년 2편, 2012년 2

편, 2013년 2편, 2014년 4편, 2015년 1편, 2016년 

2편, 2018년 1편, 2019년 3편, 2020년 2편으로 꾸

준히 발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연구는 4편, 업사이클링 관

련 연구 4편, 제로웨이스트 2편, 재활용 1편, 친환

경 관한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배정민(2013)은 생태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패션디자인 표현 특성을 단순성, 단일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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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가능 패션 미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구제목 미적특성

서현수 

(2014)

에코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기능의 융합성, 형태의 내구성, 감성의 치유성

함연자

(2014)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에코 디자인의 미적 특성
최소성, 기능성,  복합성, 전통성

이소연

이연희

(2019)

현대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 특성
자연성, 수공예성, 전통성, 단순성, 유희성

이루미 

임은혁 

(2015)

업사이클 제품 및 패션 디자인의 

제작기법과 특성
시간성, 윤리성, 희소성

국혜승 

김혜연

(2016)

지속가능한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특성 연구

발상의 자유로운 전환, 구성방법의 자율성, 표

현의 우연성과 의외성, 절제에 따른 간결성

정희정

최철용

(2020)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 제안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

원성, 반복성, 환경성으로 정의하였고, 서현수와 

김민자(2014)는 에코 패션 디자인의 가치를 편리

성, 효율성, 다기능성, 검소성, 지속성으로 도출하

였다. 함연자(2014)는 2000년 이후 세계 4대 컬렉

션에 나타난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에코디자인의 

특징이 파악되는 사례를 선정 니트 패션에 나타

난 에코디자인의 미적특성을 최소성, 기능성, 복

합성, 전통성으로 분석하였다. 이루미와 임은혁

(2015)은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성을 환경성 지속

가능성, 사회성, 기능성, 경제성으로 정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업사이클 패션의 특성을 시간성, 윤

리성, 희소성으로 도출하였다. 국혜승(2016)은 제

로웨이스트를 실현하는 패션 디자인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

인 특성을 발상의 자유로운 전환, 구성방법의 자

율성, 표현의 의외성과 우연성, 물질의 절제에 따

른 간결성 4가지로 도출하였다. 이소연과 이연희

(2019)는 29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아동복 컬렉션

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을 자연성, 수공

예성, 전통성, 단순성, 유희성으로 분석하였고, 정

희정과 최철용(2020)은 모스키노, 메종 마르지엘

라, 준야 와타나베, 베트멍, 빅터앤롤프 패션에 나

타난 레디메이드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특성

을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으로 정리하였다. 미적 

특성 분석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서 큰 이슈이며 중요한 

지속가능 패션 중 디자인 분야의 국내 연구 동향

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

속가능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

하고, 이후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과 필요한 정보

를 제공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관련 117편의 연구를 연도별, 키워드별, 

연구주제별로 나누고 연구주제는 다시 디자인 개

발, 사례연구, 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연도별 연구현황

을 살펴보면 2010년 6편, 2020년 18편으로 3배 증

가하였으며 전체 연구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이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상승

세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키워드별 연구현황은 6가지 키워드인 지

속가능성, 업사이클, 재활용, 제로웨이스트, 윤리

적, 친환경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키워드 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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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편수는 친환경이 가장 높고 재활용 연구가 가

장 낮다. 하지만 친환경에는 소재와 색채 중심의 

연구 15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를 제외하면 

업사이클과 지속가능성, 친환경이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어 키워드 간의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활용 연구의 경우 

감소 추세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소

재 개발의 형태로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

구 기간 초반에 재활용은 리사이클 형태로 나타

났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리사이클 디자인 연구는 

업사이클의 형태로 나타면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키워드간의 연구를 통

해 연구의 흐름과 주요 키워드의 의미, 연구의 방

향 등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주제별 연구현황은 디자인 개발, 사

례연구, 미적특성으로 나누고 연구 주제 연도별 

연구현황을 함께 분석하였다. 사례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디자인 개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키워드

의 사용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속가능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디

자인 개발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기

반으로 다양한 기법들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파

악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

며, 앞으로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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